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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지상파 방송은 HD 와 UHD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동시 방송 중에 있다. HD 방송은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며, UHD 방송은 2023 년까지 전국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는 HD 방송을 종료하고 UHD 방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때 공동주택의 

수신환경 측면에서 각 세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TV 수상기가 UHD 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HD 방송 신호를 재전송할 수 있게 하는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개발 

현황과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환경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Ⅰ. 서 론  

국내 지상파 방송은 2012 년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 이후 디지털 TV(DTV)인 HD 방송으로 전환되어 

전국 서비스 중에 있다. 또한, 2017 년부터 시작된 

지상파 UHD 방송은 수도권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에 있으며, 2023 년까지 전국으로 방송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HD 방송과 UHD 방송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출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HD 방송을 종료하고 UHD 방송으로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다.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는 가구 형태는 단독으로 

수신 안테나를 직접 설치해 RF 신호를 수신하여 

시청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으로 설치된 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는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특히, 전국 총 가구수 대비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시청설비(MATV, 

master antenna television)를 통해 각 세대 내에서 

벽면에 위치한 안테나 단자를 통해 케이블로 TV 에 

연결하여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청설비 

중에는 HD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HD 공시청 신호처리기, 

UHD 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UHD 신호만 수신하여 공시청설비에서 

HD 신호까지 재전송이 가능한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 

개발 현황 및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Ⅱ. 본 론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된 공동수신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방송 신호는 각각의 시청세대까지 케이블을 통해 

분배된다. 그림 1 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시청 개념도를 

보여준다. 공동주택 내에서 HD 방송은 ATSC 1.0 표준 

방식에 따라 HD 공시청 신호처리기에서 재변조된 

신호를 ATSC 1.0 수신칩이 내장된 HD 수상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1]. 또한, UHD 방송은 ATSC 3.0 표준 

방식에 따라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에서 재변조된 

신호를 ATSC 3.0 수신칩이 내장된 UHD 수상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2]. 향후 HD 방송이 종료되면 ATSC 

1.0 수신칩이 내장된 TV 수상기는 공동주택 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즉, ATSC 3.0 

수신칩이 없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시청 세대에서 

지상파 방송을 계속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UHD 방송 신호만을 수신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UHD 및 HD 방송 신호를 모두 공급 

가능한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1. 지상파 방송의 공시청 개념 
 

HD 공시청 신호처리기는 방송사로부터 RF 신호를 

전달받아 ATSC 1.0 표준 방식으로 복조 후 재변조를 

통해 유선망 채널로 변경하여 RF 신호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도 

유사한 신호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ATSC 3.0 표준 

방식으로 복조 후 재변조를 거치게 된다. 그림 2 는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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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 구성도를 나타낸다. 특히, 

ATSC 3.0 신호는 ATSC 1.0 신호와 달리 다양한 전송 

파라미터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설정한 

시그널링 신호를 추출하여 100% 동일한 신호를 재생성 

할 수 있어야 한다[3]. HD 와 UHD 동시 방송 기간에는 

이러한 두 가지의 공시청 신호처리기 모두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의 다양한 TV 수상기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림 2. HD 및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 구성도 

 

HD 방송이 종료되고 UHD 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지상파 방송은 ATSC 3.0 신호만 수신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내에 있는 TV 수상기 중 ATSC 3.0 수신칩을 

내장하지 않은 모델은 더 이상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를 고려할 수 있다. 방송사로부터 송신된 RF 

신호는 ATSC 3.0 표준으로 영상압축 방식은 HEVC, 

음성 압축 방식은 MPEG-H 를 따른다. 기존 ATSC 1.0 

수신칩을 내장한 TV 의 경우 영상압축 방식은 MPEG-2, 

음성압축 방식은 AC-3 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공시청 

신호처리기 내에서 HEVC 로 압축된 영상을 MPEG-2 로, 

MPEG-H 로 압축된 음성을 AC-3 로 각각 트랜스코딩이 

필요하다. 또한, 영상과 음성의 동기화도 요구된다. 
 

 

그림 3.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 구성도 
 

개발하고자 하는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성능은 기존의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성능 사양 외에 HD 

방송을 재생성하여 출력하는데 있어 영상 및 음성 등 

품질에 관련된 성능이 추가되어 있다. 표 1 에서는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목표 성능을 

나타낸다. 먼저 HD 출력신호는 ATSC 1.0 표준으로 

변조 시에 선형왜곡이 발생한 정도를 나타내는 주파수 

응답과 RF 신호 품질 기준으로 위상잡음 항목을 

포함한다. 그리고, UHD 출력신호는 ATSC 3.0 표준으로 

재변조시 RF 신호의 품질을 나타내는 신호대잡음비와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항목을 포함한다. HD 와 UHD 

각각 2 개 RF 채널이 출력되므로 인접채널 간 허용 

가능한 상대적 전력차이가 -25 dB 이하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HD 신호는 UHD 신호와 비교해 

추가적인 트랜스코딩 과정이 필요하다. HEVC 비디오 

디코딩에서 MPEG-2 비디오 인코딩 및 출력하는 

시점까지의 지연시간 1 초 이내를 목표로 한다. 또한, 

트랜스코딩된 HD 영상과 기준 영상과의 PSNR 값이 32 

dB 이상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준 영상은 디코딩된 

UHD 영상을 HD 해상도로 다운샘플링한 MPEG-2 

인코더 입력 영상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코딩 시 

발생된 영상과 음성 신호 사이의 상대적인 지연시간 

범위로 -20~+40 ms 이내를 목표로 한다.  
 

표 1.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목표 성능 

항 목 목표 성능 

HD 출력신호  
주파수 응답 ±0.5 dB 이내 

위상잡음 -98 ㏈ c/Hz 이하 

UHD 출력신호  
신호대잡음비 27 dB 이상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 13 dB 이하 

HD 와 UHD 신호간 간섭 -25 dB 이하 

비디오 트랜스코딩에 의한 지연시간 1 sec 이하 

트랜스코딩된 HD 비디오 화질 32 dB 이상 

A/V 동기화 시간 -20~+40 ms 이내 

 

UHD/HD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는 기존의 

HD 공시청 신호처리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공동주택 내에서 HD 방송 신호를 재전송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UHD 방송 신호도 함께 출력되어 개발 

이후에는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를 대체하여 설치 

가능하다. 특히, 기구축된 공동주택 내 신호처리기의 

설치 공간 문제점을 해결하고, 총 설치 비용을 낮추어 

지상파 방송 시청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신환경으로 

확대될 것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HD 방송 종료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HD 수상기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 가능하게 

하는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의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합 공시청 신호처리기는 UHD 신호만 

수신하여 HD 및 UHD 신호를 모두 공동주택 내에 

재전송하기 위한 공시청설비로 HD 및 UHD 공시청 

신호처리기를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HD 

방송이 종료되어도 시청자가 보유한 TV 수상기에 

상관없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환경 

형태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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